
영화 콘텐츠 큐레이션과 메타데이터 표준 연구의 동향 
분석 -예술경영 관점으로-

배승주
경성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Trend Analysis of Movie Content Curation and Metadata Standards 
Research

- Focus on the Art Management Perspective -

Seung-Ju Bae
Professor, School of Digital Media, Kyungs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영화 콘텐츠 큐레이션 연구에 나타난 메타데이터 연구들을 찾아서 연도별로 내용과 변화를 예술
경영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큐레이션과 추천시스템은 모두 그 바탕에 메타데이터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 연구
의 목적은 디지털 콘텐츠에서 큐레이션과 추천시스템이 어떻게 다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절차와 방법은 ‘영화’와
‘메타데이터’를 키워드로 논문을 검색하고, 이를 연도별 연구경향, 연구내용의 목적, 용도별 분석, 추천 방식의 유형에
따른 변화의 4단계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결과는 영화 메타데이터 연구는 이용자 측면의 연구에 관심이 높고,
도입단계, 추천방식 진화단계, 공유와 참여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영화 큐레이션은 검색지원, 콘텐츠 기반, 협력필터
링, 하이브리드, 인공지능, 큐레이션의 6단계로 진화하였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이 연구는 장르별 예술경영을 위한
메타데이터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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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and changes by year of metadata research that appeared in
the study of domestic movie curation from the viewpoint of art management. The research method used
thesis search site to search 'movie' and 'metadata' as keywords, and analyzed them in 4 stages of change
according to the research trend by year, purpose of research content, analysis by use, and type of 
recommendation method. As for research results, movie metadata research is highly interested in 
user-side research, and is developing from an introduction stage to an evolutionary stage of 
recommendation to a sharing and participation stage. It was concluded that movie curation evolved into
6 stages: search support, content-based, collaborative filtering, hybri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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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지털 시대에서 예술경영의 큐레이션(Curation)은 

전문성을 적용하여 예술분야의 디지털콘텐츠를 분류하고 
편집하여 유통으로 확대하는 활동이다. 경험재의 특성을 
가진 예술은 예술분야의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활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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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하여 예술분야의 경험을 요구한다. 예술분야에서 작
품과 창작활동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향유자는 
작품과 창작활동에 관련하여 개인화된 선호를 투여한다. 
스마트 테크놀로지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자기만의 스토
리를 가지고 콘텐츠 생성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려 한다
[1]. 따라서 예술경영은 작품과 창작활동에 향유자의 선
호를 융합하여 효율을 추구한다. 이러한 제약과 선호와 
추구로 예술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서 유용한 정보를 효
율적으로 선택하려는 이용자의 시도는 성과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전문적인 지원의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대중영화 연구는 영화학과 인문학의 융합을 시도하는 
의미가 있다[2]. 본 연구는 예술경영이 추구하는 효율의 
도구로써 영화 콘텐츠 큐레이션에 주목한 것이다. 영화 
콘텐츠의 큐레이션 연구는 메타데이터 분석으로 진행하
였다. 디지털 시스템에서 콘텐츠를 데이터로 저장하고 저
장된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로 표현하고 기
술하는 역할과 기능을 메타데이터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은 서비스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집
중도가 약화되고 다양성이 강화되는 변화의 추세를 보이
고 있다[3]. 미술관을 벗어난 큐레이터의 전문성이 양질
의 영화 콘텐츠를 선별하고 추천하는 것이 영화 큐레이
션의 기능이다. 영화 큐레이션의 목적, 메타데이터의 도
입과 관심 영역, 그리고 연구동향이 주요 연구내용이다.

2. 관련연구 

2.1 큐레이션과 추천시스템 연구 
콘텐츠 큐레이션(Content curation)은 사용자를 대

신하여 콘텐츠를 평가하고 선택하여 제공하려는 것이다. 
추천시스템은 자동화된 추천기법으로 기능한다. 손지은 
등(2015)은 ‘추천시스템 기법 연구 동향 분석’에서 추천
시스템의 유형과 확장의 방향을 보여준다[4]. 이 연구는 
콘텐츠 기반, 협력필터링,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초로 
하고, 연관성 분석, 시간적 역동성 고려, 다양성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였다. 인공지능의 도입은 언급되지 않았다. 

콘텐츠 큐레이션은 디지털 큐레이션으로도 혼용된다. 
비그리(Beagrie, 2008)에 의하면, ‘디지털 큐레이션’이라는 
용어는 2001년 “Digital Curation : Digital Archives 
Libraries and E-Science Seminar”에서 사용하였고, 
‘디지털 보존, 디지털 아카이빙, 디지털 레코드 관리’와 
같은 다른 용어와 구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5]. 매든
(Madden, 2007)의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전문성[6]’과 

야켈(Yakel, 2007) 연구의 ‘우산 개념[7]’, 카쉬(Kasch, 
2013)의 ‘Social Media Selves’에서 소개하는 ‘큐레이터 
된 자아와 상품화 된 자아’에 대한 탐구[8] 등 디지털 큐
레이션의 연구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2.2 메타데이터 표준화 연구와 적용 분야 확대 
메타데이터와 관련된 연구동향은 다음 4편의 논문에

서 살펴보았다. 연구내용에서 이성숙 외(2005)는 뉴스에
서 기술동향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한 적용 메타데이터 현
황들을 비교하였고, 저작권 보호와 통합적 공유를 제안하
였다[9]. 유사라(2010)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간의 ‘메타데이터 주제 국내 연구동향 분석’을 연도별 주
제별 목적별로 정리하고, 요소표준과 적용요건 연구의 미
비점을 제시하였다[10]. 정방진(2011)은 메타데이터 이
론을 고찰하고 지적 정보에 대한 국내외 메타데이터 표
준의 실태를 조사하고,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11]. 
이민호 외(2011)의 ‘해외 과학기술 학술논문 메타데이터 
비교 분석’은 통합관리 방안으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만
들거나 데이터 변환을 위해 고려할 점을 제시하였다[12]. 

이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연
구주제는 표준화에 있고, 발행처를 기준으로 전문분야를 
보면 정보서비스 분야인 한국문헌정보학회에서 실용적 
적용처인 한국지적정보학회와 한국콘텐츠학회로 연구 분
야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메타데이터 표준 도입단계
의 동향연구이며, 표준화 방안에 통합관리 방안이 추가된 
표준개발에 관한 동향연구였다.

2.3 메타데이터의 생산자 또는 이용자 측면  
남태우 외(2010)는 ‘메타데이터 의미론적 확장에 관한 

연구’에서 메타데이터 표준의 생성을 대상정보자원의 유
형변화에 따른 연도별 순서와 메타데이터의 기능 요건을 
정리하였다[13]. 대상정보자원은 웹상의 디지털 자원에
서 1995년 더블린코어 발표 시점부터 비전자적 정보자
원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정보를 위한 것까지로 확대
되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의 기능 요건은 ‘1) 특정 정보
자원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표현해야 한다. 2) 모든 유
형의 정보자원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3)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구조화된 정보이어야 한다.’라는 
포괄적 고찰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메타데이터가 정
보자원을 기술하고 관리하는 도구로 인식되는 생산자의 
시각이다. 프리실라 카플란(Priscilla Caplan, 2003)은 
메타데이터를 기능적 용도와 의도에 따라 기술용(Descri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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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Administrative), 구조용(Structural)으로 소개
하였다[14]. 이는 이용자의 시각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내
용을 설명하거나, 데이터의 객체를 관리하거나, 데이터 
객체들을 묶은 의도에 따라 타이폴로지(Typology)를 형
성한 것이다. 기술용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내용을 설명
하여 발견, 식별, 병치, 수집, 평가, 링크, 가용성으로 기
능한다. 관리용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객체의 존재를 표현
하여 어떤 객체가 언제 어떻게 작성되었고, 접근과 보존
의 책임과 권한 및 제약의 주체와 한계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할 수 있다. 저작권 관리, 보존 규칙, 적용 기술에 관한 
메타데이터는 관리용 메타데이터에 속한다. 구조용 메타
데이터는 복합적인 디지털 객체를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멀티미디어 엔티티의 구성요소를 연결시키고, 데이터 요
소의 순서와 포맷을 문서화한다. 구조용 메타데이터는 기
계 처리에 주로 사용되는 메타데이터다. 

콘텐츠의 선택과 제공은 큐레이션의 기능이다. 메타데
이터는 수집하여 공유하는 생산자의 의도와, 개방에 따라 
참여하는 이용자의 용도에 따라 공유와 참여를 향해 진
화한다. 본 연구는 메타데이터의 타이폴로지로 형성된 의
도에 큐레이션의 공유와 참여를 대입한다. 

 
2.4 큐레이션과 발전 단계  

디지털콘텐츠 큐레이션(Curation)에 대한 연구는 추
천기법(Recommendation scheme)과 추천 시스템
(Recommendation system)에 대한 연구에서 점진적으
로 진행되었다. 

김용 등(2006)은 이용빈도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콘텐
츠의 이용자 선호도를 대용량 추천시스템을 위한 연관규
칙을 협력필터링에 조합하는 하이브리드를 제안하였다
[15]. 안신현 등(2008)은 영화의 느낌과 의견을 문화적 
메타데이터에 기반한 영화 추천시스템을 제시하였다[16]. 
박종학 등(2011)은 협력필터링의 추천성능을 구매 트랜
잭션에서 생성된 소셜네트워크의 구조적 지표로 실증하
였다[17]. 또한 최홍구 등(2012)은 트위트에서 감정을 분
석하여 음악을 추천하는 방안을 소개하였다[18]. 홍명덕 
등(2013)은 개인화된 뉴스서비스를 위한 SNS 기반의 콘
텐츠 추천기법으로 추천된 뉴스와 연관성이 높은 뉴스를 
추가로 추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19]. 김재영 등(2013)
은 온톨로지 기반의 영화 메타데이터간 연관성을 활용하
는 추천 기법을 소개하였다[20].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구매의 추천시스템 기법에 관한 연구는 손지은 등(2015)
이 콘텐츠기반 접근방식, 협력필터링, 하이브리드방식, 
연관성 분석 등을 소개한 것이 있다[4]. 김민정 등(2015)

은 ‘빅데이터 기반의 추천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다중 
프로파일 앙상블 기법’을 제시하였다[21]. 최성이 등
(2015)은 사용자 관심 이슈를 분석하여 추천시스템 성능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22]. 진혜란 등(2019)은 왓챠 사
용자 유형 분류를 통한 영화 추천 서비스 개선을 제안하
였다[23]. 

이 연구들은 추천시스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다
양한 방식으로 추천기법을 실험하며 성능향상을 추구하
였다. 추천시스템 적용분야는 도서관 정보센터 이후에 영
화와 음악, 뉴스, 쇼핑몰이었다. 분야별 추천기법 연구 추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논문 수가 충분하지 않지만 콘텐츠 
기반 추천 연구가 협력필터링 연구에 앞서 있었고, 하이
브리드 연구 안에서도 이러한 순서는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안신현 외(2008)의 문화적 메타데이터에 
전문가 평가를 적용한 부분과 진혜란 외(2019)의 비평가
의 코멘트에 의한 신뢰감 형성과 인문적 요소가 더해진 
휴매니스틱 큐레이션 제안은 공유와 참여를 지향하는 것
으로 보인다. 

Concept stage Recommendation type Feature

Introduction Search term 
recommendation

Oranize contents, 
Ranking, 

Recommendation for new 
work 

Recommendation 
method evolution

Contents based filtering Previous data 

Collaborative filtering Compare similar user 
groups

Hybrid
Compare previous data 
and similar user groups 

comparison

AI Using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Sharing and 
participation Curation Ethical, cultural and social 

assesment

Table 1. Concept stage & Recommendation types

영화 콘텐츠 큐레이션에 적용되는 추천방식의 유형은 
디지털 콘텐츠 큐레이션의 개념이 정립되는데 영향을 끼
치는 메타데이터가 적용되는 과정의 특징에 따라 구분된
다. 이는 메타데이터 도입단계와 추천방법 진화단계, 그
리고 공유와 참여 구축 단계로 요약되었다. 이는 추천방
식의 유형을 보면 Table 1과 같이 검색지원에서부터 콘
텐츠 기반 추천, 협력필터링, 하이브리드, 인공지능, 큐레
이션의 6단계가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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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3.1 연구방법 
다양한 학회지 발행처와 다수의 논문 제공 사이트 중

에서 중복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2019년 현재 국내에
서 가장 많은 논문 수를 제공하고 있는 디비피아(DBpia 
www.dbpia.co.kr)를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2020년 2월 
10일자로 검색어 ‘영화’ 19,093편, ‘메타데이터’ 2,444
편, ‘영화+메타데이터’ 18편이 검색되었다. 상대적 논문 
수의 비중으로 보면 영화 관련 논문에서는 0.00094%, 
메타데이터에서는 0.0074%로 매우 낮다. ‘영화+메타데
이터’로 검색된 문헌 중에서 2편은 본 연구의 취지와 달
라서 배제하였다.

3.2 연구범위  
연구범위는 Table 2에 집계된 대상논문 16편이다. 

1995년 첫 논문부터 2019년까지 25년이며 2003년 두 
번째 논문이 발표되기까지 7년의 공백이 있었다. 2013
년 이후에는 매년 1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해당 
연구 논문은 모두 2명에서 7명까지 공동저자이므로 공동
연구의 결과라는 특징이 있다. 3인 공저 10편, 2인 공저 
4편, 4인・6인・7인 공저 각 1편씩으로 평균 3.31명이 
공저하였다.

Year The Number of Papers Co-authors
(person)

1995 1 3
2003 1 3
2006 1 3
2008 2 3 2
2010 1 3
2011 2 3 3
2013 1 2
2014 2 2 3
2015 1 3
2016 1 3
2017 1 7
2018 1 6
2019 1 4
Total 16 53 

Table 2. The number of papers and co-authors

3.3 연구분석 
본 연구는 영화 콘텐츠 큐레이션의 메타데이터 연구를 

분석하고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연구는 4단계로 진행하

였다. 첫 단계는 연구 대상 논문의 서지정보를 연도별로 
정리하여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단계는 연구 내용
을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정리하였다. 셋째 단계는 
메타데이터의 기능을 용도에 따라 분석하였다. 넷째는 추
천방식의 유형에 따른 변화 추이를 밝혔다. 

4. 국내 연구동향 분석 

조사대상 문헌은 1995년 이후로 검색되었다. 모두 16편 
논문이 9개 학회지에서 발표되었고, 5편 발표가 1학회, 
3편과 2편 발표가 각각 1학회, 1편 발표가 6학회였다. 
발표연간은 1995년~2017년 5편, 2008년~2011년 3편, 
2013년 2편, 그 외 6편은 각각의 학회에서 2010년 이후 
1편씩 발표하였다. 연구 범위는 최근까지 영화 메타데이
터 연구와 관련이 있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였
다. 그리고 각 논문의 연구 목적, 메타데이터의 용도, 추
천 유형을 살펴보고 연도별로 Table 3에서 비교하였다. 

영화 메타데이터 연구의 목적은 메타데이터의 도입과 
표준개발의 2단계로 구분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콘텐츠 
수집과 공유의 생산자 측면과 개방에 따른 참여확대의 
이용자 측면에서 보았다. 그리고 메타데이터의 용도에 따
라 기술용, 관리용, 구조용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추천유
형의 동향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영화 콘텐츠 메타데이터 연구 논문은 구우석 
등(1995)의 주문형 비디오(VOD: Video on Demand) 
시스템 연구에서 처음 나타난다[24]. 그들은 UNIX서버
-PC클라이언트의 통신계층에서 메타데이터 부분은 
UCP(User Datagram Protocol)로, 사용자 데이터 부
분은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로 분리하
였다. 음향, 영상 등의 콘텐츠를 관리하는 생산자 측면에
서 메타데이터를 도입하였다. 양선우 등(2003)은 영화콘
텐츠 요약(Summary)을 MPEG-7 메타데이터로 기술하
는 방안을 도입하여 구조용 메타데이터의 개선으로 접근
하였고, 모바일 환경에서 실증하였다[25]. 사용자 상황정
보와 선호도 정보에 의해 선택된 영화는 콘텐츠 요약을 
제공하는 생산자 측면의 콘텐츠기반 추천시스템이다. 김
문형(2006) 등은 비디오 콘텐츠에 UCI(Universal 
Contents Identifier) 정보를 은닉하는 연구를 하였다. 
디지털 비디오에 UCI정보를 직접 삽입하여 화질저하 없
이 콘텐츠만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고, UCI식별 메타데이
터와 같은 자막 등의 부가정보도 삽입할 수 있다[26]. 콘
텐츠 생산자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유사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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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Author Purpose Use Recommendation type
1995, W. S. Koo et al. Introduction stage Administrative Search support
2003, S. W. Yang et al. Introduction stage structural Contents based filtering
2006, M. H. Kim et al. Introduction stage administrative Search support
2008, S. A. Mok et al. Introduction stage administrative Search support
2008, S. H. Ann et al. Standard development descriptive Hybrid
2010, S. K. Ko et al. Standard development descriptive Collaborative filtering
2011, Y. H.  Lim et al. Standard development administrative Search support
2011, J. S.  Lee et al. Standard development descriptive Contents based filtering
2013, J. Y. Kim et al. Standard development descriptive Hybrid
2014, B. H. Kim et al. Standard development descriptive Hybrid 
2014, Y. Jin et al. Standard development descriptive Hybrid

2015, H. B. Bang et al. Standard development descriptive Hybrid

2016, S. U.  Kang et al. Standard development structural Search support

2017, J. W. Ok et al., Standard development administrative Collaborative filtering
2018, D. H. Cho et al. Standard development administrative Collaborative filtering
2019, H. L. Jin et al., Standard development descriptive AI

Table 3. Research trends of movie metadata in Korea

본 콘텐츠를 손실 없이 복원할 수 있다. 목선아 등(2008)
은 IT기반의 영화 제작 환경에서 AAF(Advanced 
Authoring Format) 메타데이터로 영상편집에서 영상효
과 정보의 호환에 대한 효율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27]. 시스템 간에 메타데이터의 손실 없이 콘텐츠를 전
송하고 상호호환에 효과적이며 콘텐츠 생산자 측면의 관
리용 메타데이터 도입이다. 안신현 등(2008)은 ‘사용자 
코멘트, 플롯요약, 시놉시스, 플롯키워드, 장르’ 5가지와 
감성지수를 영화에 관한 문화적 메타데이터로 설정하고 
전문가 평가를 활용한 콘텐츠 기반 영화 추천시스템을 
제안하였다[16]. 메타데이터 표준개발과 이용자 측면의 
참여 확대에 전문가 평가를 도입한 기술용 메타데이터 
연구다. 고상기 등(2010)은 시대별 영화 장르 상관도를 
사용자 선호와 연결 짓는 추천시스템을 제안하였다[28]. 
사용자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개선된 기술용 메타데이터 
표준 개발의 협력필터링이다. 임영훈(2011) 등은 영화 
후반제작 과정의 편집 및 시각특수효과(VFX : Visual 
Effects) 과정에서 효율적 변환을 위해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 메타데이터 활용 방법을 제
안하였다[29]. 생산자 측면에서 대용량의 영상편집 과정
에 XML메타데이터를 구조용으로 공유하여 검색지원의 
효율을 개선하였다. 

이종설 등(2011)은 방송과 인터넷, 모바일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IPTV 콘텐츠의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선호
정보를 생성하고, 이로써 강화된 정보를 생성하는 설계를 
제안한다. 셋톱박스와 리턴채널로 송수신되는 메타데이
터 서버를 활용한다[30]. 이용자 측면의 참여가 확대되며 

기술용 메타데이터 표준개발을 진행하는 콘텐츠 기반 추
천시스템이다. 아무런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규격을 통
한 메타데이터 서비스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김재영 등
(2013)은 영화의 메타데이터를 온톨로지로 구축하고 사
용자 그룹과 개인 간의 선호도와 연관성과 유사성을 분
석하였다[20]. 이는 기술용 메타데이터 표준개발이며 하
이브리드 추천기법(HR)이다. 김병희 등(2014)은 사용자
-영화-선호도의 관계를 분석하고 영화 선호 유형에 따른 
사용자-영화 군집을 탐색하였다[31]. 비모수적 베이지안 
기반의 Infinite Relational Model(IRM)을 이용한 공군
집화를 영화 추천분야에 사용한 것은 기계학습을 향하고 
있고, 영화 태그 형태의 메타데이터로 Entertainment 
Genome(EG)를 도입한 것은 이용자 측면의 참여확대로 
보인다. 기술용 메타데이터의 표준개발에서 인공지능을 
지향하는 하이브리드 단계다. 진위 등(2014)은 영화 메
타데이터와 평가자들의 커뮤니티 댓글 데이터를 기초로 
구전의 크기와 방향성 그리고 중심성 척도가 흥행성과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32]. 영화들에 대한 기
술용 메타데이터 표준개발을 이용자 측면에서 참여확대
를 넓히는 하이브리드 단계의 연구다. 방한별 등(2015)
은 콘텐츠 정보인 프로그램 줄거리 토픽벡터와 시청자 
프로파일에서 연령에 따른 선호도 토픽벡터의 유사도를 
활용한 TV프로그램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33]. 생산
자 측면의 기술용 메타데이터 표준개발이며 하이브리드 
단계 연구다. 강상욱 등(2016)은 콘텐츠 유형에 따라 고
정된 길이의 코드를 사용하여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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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존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식별 메
타데이터 요소를 Key로 변경하여 기존의 내부DB관리용
으로 사용하고 새로운 식별자를 UCI로 정의하여 개선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조용 메타데이터를 생산자 측면
에서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구문구조를 개선하여 UCI식
별체계를 보완한 검색지원 단계의 표준개발이다. 옥정우 
등(2017)은 영화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영화 투자자
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객 수와 손익분기달성 예
측모델을 제안하였다[35].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수집한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하고, 관객 수와 손익분기점 예측모
델을 비교하여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추천하였다. 시나리
오를 배제한 협력필터링이며, 생산자 측면에서 공유하기 
위한 관리용 메타데이터를 단순화하는 표준개발이 포함
되어 있다. 조대하 등(2018)은 영화 메타데이터를 이용
한 관객 수 및 손익분기 달성을 위한 웹서비스를 구현하
였다[36]. 옥정우 등(2017)의 이전 연구를 유료 웹서비스
로 구현하는 후속연구이며, 영화제작 단계에서 각 사용자
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생산자 측면에서 공유하기 위한 관리
용 메타데이터를 단순화하는 표준개발이 포함된 협력필
터링이다. 진혜란 등(2019)은 시멘틱 정보를 이용한 문
화적 메타데이터로 사용자를 유형화한 인문적 요소를 반
영한 휴매니스틱 큐레이션을 제안하였다[23]. 영화 추천
서비스 왓챠(Watcha) 사용자 유형화에서 별점과 인터뷰
를 활용하여 작품성과 감성을 고려하고, 대중으로부터 소
외된 취향을 반영하여 질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용자 측
면의 참여확대가 진행되며 기술용 메타데이터의 표준개
발에서 비평가 코멘트나 다른 사용자가 직접 생성한 콜
렉션을 이용하는 경향의 도입을 위해 커뮤니티 장을 형
성하는 것이 공생하는 인공지능 제안이다. 

4.1 연도별 분석 
연구대상 논문을 연도별로 Table 4로 정리하였다. 대

상 논문은 모두 2인~7인의 공저로 발표되었다. 이는 메
타데이터 연구자와 영화 연구자의 공동연구가 필요했다
는 뜻이다, 25년간 연 평균 논문 수는 1편에 미치지 못하
고 있다. 초기 7년간(1996년~2002년)의 공백 이후에 8
년간(2003년~2010년)은 1~2편이 격년으로 발표되었
고, 최근 10년간(2010년~2019년)은 2012년 외에는 매
년 1편 이상의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영화 메타데이터 연구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과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준
다. 연도별 발행처를 보면 정보, 방송, 멀티미디어, 지능

정보, 컴퓨터정보, 전자통신, 휴먼컴퓨터(HCI : Human 
Computer Interaction)분야의 학회로 전파되며 메타데
이터 표준과 시스템 개발에서 영화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정보화 연구의 방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cademy Term Papers

Journal of Computing 
Science and Engineering 1995~2017 5

The Korean Society Of 
Broad Engineers 2008~2011 3

Korea Multimedia Society 2010 1

Korea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s 
Society 2013 2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 2014 1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015 1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2016 1

Korea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2018 1

The HCI Society 
of Korea 2019 1

Table 4. Research academies of movie metatata

4.2 연구 목적에 따른 분석 
연구대상 논문의 영화 콘텐츠 메타데이터 연구 목적을 

구분하는 기준은 도입과 표준개발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
러한 목적은 역할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
는 생산자의 측면과 메타데이터 개방에 따라 참여하는 
이용자의 측면으로 나누었다. 메타데이터 도입에서 수집
과 개방의 기능이 있고, 표준개발은 공유와 참여의 기능
으로 큐레이션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분석에서 보여진 도입단계는 구우석 외(1995) 연구에
서 목선아 외(2008) 연구까지 13년동안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시기에는 표준개발에 관한 논문은 발견되
지 않는다. 표준개발의 목적에 따른 논문은 안신현 외
(2008) 연구에서 진혜란 외(2019) 연구까지 13편의 논
문이 11년간 이어 발표되었다. 이 시기 동안에는 메타데
이터 도입단계의 논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영화 메타데이터의 도입과 표준개발은 단계적이라는 점
을 시사한다.  

4.3 메타데이터 용도에 따른 분석 
영화 콘텐츠 메타데이터의 용도에 따라 연구논문은 기

술용 관리용 구조용으로 구분하였다. 구우석 외(1995) 
연구의 통신계층에서 도입된 관리용 메타데이터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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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하 외(2018)의 연구에서 관객 수와 손익분기 예측모
델에서 관리용으로 영화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기까지 23
년 동안 6편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구조용 메타데이터 연
구는 양선우 외(2003)와 강상욱 외(2016)의 연구가 13
년의 간격으로 2편이 있었고, 기술용 메타데이터 연구는  
안신현 외(2008)에서 진혜란 외(2019)까지 11년 간 9편
의 연구가 있다. 

논문 편수로는 기술용 관리용 구조용 순이며, 첫 연구
로 보면 관리용 구조용 기술용 순이고, 연구 관심 지속기
간은 관리용 구조용 기술용 순이며, 최신 연구는 기술용 
관리용 구조용 순이다. 

논문의 분포로 보면 연구자들의 관심이 2008년 이전
에 관리용 메타데이터에 있었으나, 2011년, 2017년에 
다시 보인다. 기술용 메타데이터는 2008년부터 2019년
까지 꾸준히 지속되었다. 구조용 메타데이터에 관한 논문
은 드물게 매체 급변의 시기에 발표되었지만 관심이 집
중된 시기가 지속된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
과는 기술용 메타데이터 연구가 영화 큐레이션 연구의 
주된 관심분야이며, 관리용 메타데이터와 구조용 메타데
이터의 순으로 관심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논문 발
표 수와도 일치하고 있어서 이용자 측면의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Division Descriptive Administr-
ative Structural

Paper number 9 6 2

First year 2008 1995 2003

Duration (years) 11 23 13

The latest year 2019 2018 2016

Table 5. Analyses of movie metadata usage 

4.4 큐레이션 진화단계에 따른 유형분석 
영화 큐레이션에서 추천방식의 유형은 디지털 큐레이

션의 개념이 정립되는데 영향을 끼친 메타데이터가 적용
된 과정을 따랐다. 이는 메타데이터 도입단계와 추천방법
의 진화단계, 그리고 공유와 참여 단계로 요약된다. 

연구결과로 나타난 2가지 특징은 각 추천 유형의 첫 
연구가 순차적으로 나타났다는 것과 각 추천 유형의 연구
가 특정 시점에서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천 유형
별 첫 연구는 검색지원, 콘텐츠 기반, 하이브리드, 협력필
터링, 인공지능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 연구에서 하이브
리드가 협력필터링에 앞서지만 콘텐츠 기반이 보다 복잡
한 하이브리드로 진화하면서 협력필터링를 포함한 연구

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 추천유형의 6단계
는 시기별로 단절되지 않고 연구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
다. 1995년 첫 연구가 있었던 검색지원 유형은 21년 이
후인 2016년 연구사례가 있으며, 2003년 첫 연구가 시작
된 콘텐츠 기반은 8년 후인 2011년 연구가 마지막이지만 
이들 연구는 하이브리드에 포함되어 2015년까지 지속된
다. 협력필터링은 2008년 하이브리드에 포함되어 연구되
기 시작했지만 20년 후인 2018년 연구까지 지속되고 있
다. 인공지능은 2019년 첫 연구가 나타났다. 기계학습 딥
러닝에 이전 진화단계의 추천유형과 관계되고 영향을 줄 
것인지는 향 후 연구과제로 남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
의한 개념에 따른 공유와 참여가 도입된 큐레이션 단계는 
안신현 외(2008) 연구의 전문가 평가 도입과 진혜란 외
(2019) 연구의 휴매니틱 큐레이션 개념에서 지향하는 바
이며 영화 콘텐츠 큐레이션에 관한 연구가 보여주는 현재
의 첨단이다. 추천방식의 유형을 단계에 따라 종합하여 
정리하면 검색지원, 콘텐츠기반, 협력필터링, 하이브리드, 
인공지능, 큐레이션의 진화 6단계가 수립된다. 

4.5 연구 결과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메타데이터 연

구는 도입과 표준개발의 단계를 따라 연구되었다. 연도별 
분석을 보면 메타데이터 연구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지
만 정보기술 분야에서 데이터 정보화 분야 연구로 전파
되면서 정보통신 휴먼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공동연구가 있었다. 둘째, 영화 큐레이션 연구는 공유와 
참여를 지향한다. 이러한 단계는 생산자 측면의 수집과 
공유, 이용자 측면의 개방과 참여의 지향이 공유와 참여
임을 확인한다. 셋째, 영화 메타데이터 연구는 이용자 측
면의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주
된 관심분야가 기술용 메타데이터 연구라는 점이 주목된
다. 넷째, 영화 큐레이션은 영화 메타데이터 추천방식에 
따라 6단계로 진화한다. 영화 큐레이션에 적용되는 추천
방식은 검색지원, 콘텐츠 기반, 협력필터링, 하이브리드, 
인공지능, 큐레이션의 단계로 진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단계는 첫 연구가 있었고, 큐레이션 단계는 이전 단계의 
표현에서 지향하는 바로 나타나 보였다.

5. 결론 및 함의 

5.1 연구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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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술경영의 시각에서 영화 콘텐츠 큐레이션
의 기반이 되는 메타데이터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1995년 이래 25년간 영화 메타데이터 연구는 도입과 표
준개발이 목적이었다. 디지털 자원의 추천기법은 메타데
이터의 기능에 따른다. 관련연구에서 콘텐츠의 선택과 제
공은 추천시스템의 기능이며, 메타데이터는 생산자의 수
집과 공유의 의도에 따라 기술용, 관리용, 구조용으로 구
분된다. 추천시스템에 관한 국내연구는 콘텐츠 기반, 협
력필터링, 하이브리드의 순서였고, 메타데이터 적용과정
에 따라 도입 단계, 추천방식 진화 단계, 공유와 참여 단
계로 요약되고 검색지원, 콘텐츠 기반, 헙력 필터링, 하이
브리드, 인공지능, 큐레이션의 6 단계 진화를 보였다. 큐
레이션은 전문가의 평가와 인문적 요소가 더해지면서 가
치의 개방과 참여의 방향을 보여주었다.  

5.2 결론의 열거 
영화 큐레이션 연구를 위해 영화 메타데이터의 국내연

구를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메타데이터 
연구는 정보화에 따라 도입과 표준개발의 순으로 연구되
었다. 둘째, 영화 큐레이션 연구는 공유와 참여를 지향한
다. 셋째, 영화 메타데이터 연구는 이용자 측면의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 넷째, 영화 큐레이션은 진화 6 단계로 
설명된다.  

5.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예술경영을 전제하면서도 국내의 영화 콘텐

츠 분야에 한정하여 큐레이션과 메타데이터 연구동향을 
분석한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다른 장르의 연구와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큐레이
션과 공유와 참여의 개념 연결이 예술경영의 관점에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5.4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 큐레이션의 알고리즘과 메타

데이터를 설계하는데 있어 정보활용의 특성에 기반한 기
준을 제시함으로서 콘텐츠 소비의 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된 메타데이터
를 공연, 전시와 같은 예술분야 현업 큐레이션에 적용하
여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가치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는 장르별 예술분야에 적합한 메타데이터 연구도 기대
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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